
 

 
 

 

 
은행 (OVERWEIGHT): 10월 원화대출 연체율 동향 – 하향 안정화 기조 지속 

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.70% (+4bp MoM, -20bp YoY)로 하향 안정세 지속 

 10월 말 기준 실질연체율은 0.81% (-11bp MoM, -28bp YoY)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감 

 연체율 하향 안정화 추세 지속: 은행 대손비용률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 
 

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.70% (+4bp MoM, -20bp YoY)로 하향 안정세 지속 

-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(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)은 0.70% 

(+4bp MoM, -20bp YoY)로 2007년 이후의 연도별 10월 연체율 중 최저치를 기록. 계절성을 제거한 3개월 이동평균은 

0.71% (전월과 동일, -20bp YoY)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했으며,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12개월 이동평균은 0.72%로 

사상 최저치를 기록 

- 차주별로 보면 기업 부문 연체율이 0.92% (-17bp YoY)를 기록한 가운데,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체율은 각각 

0.92% (+17bp YoY), 0.93% (-28bp YoY)로 나타남. 가계 부문 연체율은 0.40% (-25bp YoY)로 27개월 연속 

전년동기대비 하락했으며, 주택담보 및 가계일반 연체율은 각각 0.31% (-23bp YoY), 0.61% (-28bp YoY)를 

기록. 대기업 부문을 제외하면 모든 차주의 연체율이 2007년 이후의 10월 연체율 중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

부문별 고른 하락세를 지속 

- 대기업 부문의 3개월 이동평균 연체율은 2015년 3월 0.56%를 저점으로 10월 0.99%까지 지속 상승하면서 

201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. 업종별로는 주요 업종 중 건설업종의 연체율이 3.58% (+1.7%p YoY)로 

나타나 최근 3개월 연속 3%를 상회하면서 조선업, 해운업 등 여타 주요 업종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

보이는 것과 대조를 보임 (그림 8) 

- 10월 중 신규연체 규모는 1.6조원 (전월과 동일)으로 기업과 가계가 각각 1.2조원 (전월과 동일), 0.4조원 (전월과 동일)을 

차지함. 10월 중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.0조원 (-1.8조원 MoM)임. 연체채권 정리를 감안한 실질연체율은 0.81% (-11bp 

MoM, -28bp YoY)로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  

 연체율 하락은 경상적 대손비용 감소 요인이나, 한계기업 정리에 따른 일시적 대손비용률 상승가능성 존재 

- 2015년의 월별 연체율은 7월을 제외하면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7년 이후의 각 월 최저치를 연이어 갱신하는 

상황. 연체채권 정리를 감안한 실질연체율 또한 전년동기대비 10bp~20bp 수준의 하락폭을 꾸준히 보이면서 하향 

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. 이는 대출 성장에 따른 분모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, 저금리 기조에서의 대출금리 부담 

경감으로 연체채권 잔액 규모가 8조원~10조원 내외로 유지되면서 분자 효과가 동반된 것으로 판단 (그림 6)  

- 연체율의 하향 안정세는 은행의 경상적인 대손비용률 하락에 기여할 전망임. 실제 주요 7개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합산 

대손비용률은 누적 기준으로 2014년 1분기부터 0.60%를 하회하고 있음 (2011년~2013년 분기 누적 대손비용률 평균 

0.73%). 다만 최근 한계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향후 은행의 일시적인 대손비용률 상승 

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판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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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1. 연체채권 잔액 추이: 연체 규모 자체의 추세적인 감소 동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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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 

주: 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 기준  

 

그림 2. 차주별 연체율 월별 추이 (3MMA)  그림 3. 기업부문 연체율 월별 추이 (3MMA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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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4. 가계부문 연체율 월별 추이 (3MMA)  그림 5. 최근 5개년 월별 연체율 비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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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6. 정리채권 규모를 감안한 실질 연체율  그림 7. 대손비용률 추이: 상승 추세이나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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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 8. 주요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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